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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연구배경 본 연구는 생태 감수성 교육이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중학생 대상으로 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생태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필릭 디자인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발달장애 중학생 19명을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생태 감수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수업 효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태 감수성의 하위 영역인 ‘자연에 관한 관심’,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정서 안정’, ‘자연에 대한 동정·연민’에서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더불어 학생과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연을 향한 관심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생태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생태 감수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규명하였다. 이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자연과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청소년 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초록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s of ecological sensitivit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continued research in this field.

          Methods Relevant literature on biophilic design was reviewed to establish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Nineteen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changes in ecological sensitivity were analyzed using pre- and post-tests. Additionally, in-depth interviews with both students and teachers were conducted to capture educational effects from multiple perspective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improvements across subdomains of ecological sensitivity, including interest in nature, psychological experiences in nature, emotional stability, and sympathy and compassion for nature. Qualitative data further indicated that participation in the biophilic design program fostered greater interest in and interaction with nature, thereby enhancing students’ overall ecological sensitivity.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biophilic design-based instruction effectively enhances ecological sensitivit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findings highlight the pedagogical and developmental value of integrating biophilic principles into educational practices, offering meaningful implications for both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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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으나, 반면 대기·수질·토양 오염을 심화시키며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Jang, 2017; Choi & Beak, 2019; Lee, 2021). 도시 공간의 확장은 생태적 공간을 축소시켜 개인에게 고립감, 소외감, 우울감 등 다양한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Choi et al., 2019), 이러한 위기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인식과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생태 감수성 함양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Park & Shin, 2023).

      생태 감수성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며 공감하는 정서적 태도를 의미한다(Lee & Lee, 2023; Park, 2024). 이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 능력으로, 직접적인 자연 체험활동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Noh, 2013; Kim & Shin, 2019).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한 자연 체험은 정서 안정과, 심미적 경험 그리고 생태적 공감 능력을 촉진해 생태 감수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공적 환경 속에서 자연적 요소를 통합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유대감을 촉진하는 디자인 철학이다(Simarmata & Andriano, 2023). 또한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심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 Lee, 2025).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비교하여 생태교육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장애 학생 대상 생태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환경보호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Lee & Lee, 2023; Salvatore & Wolbring, 2022; Children and Nature Network, 2019; Kalpavriksh, 2019; Schleien, 1994).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방향과 교수 방법을 마련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생태 감수성을 위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자폐스펙트럼 학생 대상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교실환경에 적용했을 때 물리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VanAbel, Annis, Renirie, & Wood-Nartker, 2024). 사후와 마하잔(Sahu & Mahajan, 2020)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 설계된 학교환경은 장애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성과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발달장애학생 대상 환경교육은 인지적·정서적·언어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Jung & Choi, 2012), 사회성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며(Lappa et al., 2017), 원예 활동 기반의 바이오필리아 교육이 심리적 안정과 다감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wak & Chae, 2018).

      발달장애 학생 대상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교육효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논문은 아직 없으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청소년 대상 교육적 효과
        바이오필리아(Biophilia) 개념에서 파생된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자연을 향한 인간 성향에 관한 이해에 기초한 디자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과 함께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과 치유와 안정감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이다(Kim, H. & Yun, E., 2021). 인간은 태초부터 자연에서 생활하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성을 형성해 왔으므로(Choi, D. et al., 2019),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일상 공간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Jang, W. & Yun, E., 2020). 따라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자연과 동떨어진 공간을 자연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환경으로 바꾸어 의미 있는 자연 경험을 유도하자는 목적이 있다(Park, 2020).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자연과 소통하며 자아존중감, 운동능력, 인지기능과 주의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Ünal, Nihan, and Esin Sarıman Özen, 2021). 켈러트(Kellert, 2015)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6가지 핵심 요소를 환경적 요소, 빛과 공간, 자연의 모양과 형태, 자연의 패턴과 프로세스, 장소 기반 관련성, 인간과 자연의 진화된 관계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심리적 안정성, 학습 효율 향상, 조절 능력 향상, 자신감 형성, 흥미 유발, 유대감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켈러트(2015)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청소년의 성장과 자아 성찰, 인격 발달, 인간의 지적 발달 및 성숙, 두뇌의 지적 기량과 수용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Oh & Lee, 2021).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청소년과 자연의 관계성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이에 기초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적 매개체라 할 수 있다.

      

      
        2. 2.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생태 감수성 교육
        미국 정신의학협회(APA)는 DSM-Ⅲ부터 발달장애를 정신장애 진단의 기준으로 도입하였으며, DSM-Ⅴ에서는 지적 발달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신경발달장애 범주로 분류하였다(Kim & Jung, 2022; Jung, 2020). 한국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 용어를 정의하였고,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을 일상 및 사회생활에 장기적 제약을 받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Cho & Lee, 2012;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No. 18613, 2022). 관련 법적 분류변화에서 발달장애를 단순히 특정 장애로 국한시키지 않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 등의 다양한 발달적 결함도 포함해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 보장과 함께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체계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정서·심리·사회·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중학교 진학 이후 과목별 수업,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Heo & Lee, 2012; Kang & Lim, 2018; Hong, 2022). 특히 자폐성 장애학생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기 쉽고(Epp, 2008), 지적장애 학생은 시험 및 수행평가로 인해 학습적 어려움에 직면한다(Bouck, 2017).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 감수성은 환경에 대해서 인지하고 공감하며 자연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Park & Jang, 1996; Woo & Nam, 2008; Ryu & Ryu, 2018). 이는 환경교육의 핵심 목표로 다뤄져 왔으며(Jo, 2023), 생태계 파괴, 인간소외, 정서 불안 등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Beak & Jang, 2023). 발달장애 청소년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생활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Lee & Park, 2006), 생태전환교육으로 일상생활의 실천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Jung & Bae, 2020). 그러나 도시화된 환경은 이들에게 자연과의 접점과 함께 생태 감수성을 기를 기회를 제한한다(Jeong et al., 2003). 따라서 체계적으로 계획된 생태 감수성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의 생태 감수성 교육은 직관적·본능적 활동뿐 아니라 인지적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만들기, 그림 그리기, 시 쓰기 등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정서적 유대를 촉진한다(Jo & Jeon, 2023; Lee & Lee, 2023). 이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인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연구 방법
      
        3.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서울 소재 S 청소년센터에 다니는 중학교 1~3학년으로 학년 구분 없이 총 3학급 19명, 발달장애 중 지적장애 10명, 자폐성 장애(자폐스펙트럼장애) 7명, 특수장애 2명이다<Table 1>.

        
          Table 1 
				
          

          
            Student subject of research
          
          

        

        
          
            
              	지적장애(N=10)
              	지적장애(N=7)
              	지적장애(N=2)
            

            
              	학년
              	남
              	여
              	학년
              	남
              	여
              	학년
              	남
              	여
            

          
          
            	1학년
            	3
            	1
            	1학년
            	0
            	0
            	1학년
            	0
            	0
          

          
            	2학년
            	1
            	0
            	2학년
            	2
            	0
            	2학년
            	0
            	1
          

          
            	3학년
            	2
            	3
            	3학년
            	3
            	2
            	3학년
            	0
            	1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서울에 소재한 S 청소년센터에 재직 중인 4명으로 세부 사항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subjects (teachers)
          
          

        

        
          
            
              	교사
              	성별
              	교직경력
            

          
          
            	교사 A
            	여
            	5년
          

          
            	교사 B
            	여
            	2년
          

          
            	교사 C
            	여
            	1년 6개월
          

          
            	교사 D
            	남
            	6개월
          

        

        

      

      
        3.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생태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계획, 분석, 설계와 개발, 실행, 평가 및 정리의 단계로 연구 절차를 진행하였다<Figure 2>. 첫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분석 단계에서 바이오필릭 디자인과 생태 감수성에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셋째,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기초한 수업주제를 선정하여 수업을 설계·개발하였으며,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보완, 수정하였다. 넷째, 실행 단계에서 S 청소년센터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6차시 수업을 진행하며 생태 감수성 검사 도구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교사 대상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다섯째, 평가 및 정리 단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수집된 설문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곱째, 수업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교육성과를 분석·정리하였다.

        
          
          

          Figure 2 
				
          

          
            Study procedure
          
          

          

        

      

      
        3. 3.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감수성에 미치는 교육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연에 대한 관심,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정서안정, 자연에 대한 동정 연민의 4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Kim, 2020)를 활용하였다<Table 3>. 각 영역마다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Kim, S.(2020)의 생태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적용하였으며 출처는 아래와 같다.

        
          Table 3 
				
          

          
            Ecological susceptibility test area and reliability
          
          

        

        
          
            
              	하위영역
              	문항
              	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α)
            

          
          
            	자연에 대한 관심
            	1, 2, 3, 4, 5
            	5
            	.819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6, 7, 8, 9, 10
            	5
            	.836
          

          
            	정서 안정
            	11, 12, 13, 14, 15
            	5
            	.842
          

          
            	자연에 대한 동정 연민
            	16, 17, 18, 19, 20
            	5
            	.822
          

          
            	계
            	20
            	.962
          

        

        

        검사도구의 문항은 Byun, Y.(2008), Jang, J.(2011), Kim, M.(2015) 등이 사용한 유아 생태적 감수성 검사 도구를 기초로, 연구 대상의 학교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보완한 Im, H.(2015), Ju. E. & Kim, J. (2012)와 Kim, U. & Hong, S.(2011)의 생태적 감수성 문항과 감수성 영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4개의 하위영역 중 ‘자연에 대한 관심’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으며,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은 자연에 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즐거움, 행복함에 대한 것이다. ‘정서안정’은 자연의 소리와 색, 놀이로 인해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며, ‘자연에 대한 동정과 연민’은 자연과 동식물의 피해에 대한 슬픔에 관련된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전후에 검사도구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총 20개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96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측정도구 항목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해서 내적일관성을 계산했을 때 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소 수준으로 요구되는 .60 이상에 비해 전 항목에서 높은 신뢰도 결과가 나왔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연구척도에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로 응답한 학생은 생태감수성의 변화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3. 4. 질적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학생,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의 질적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 내용 분석 절차에 따라 인터뷰 내용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본 연구목적과 연관이 있으며 연구 대상인 학생과 교사의 인터뷰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발화된 인식, 행동, 감정의 의미체계를 분류화하여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후, 각 범주 간의 연관관계와 특성을 토대로 각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간 의미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을 진행한 뒤, 코딩 결과와 분석 전반의 연구일지를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3. 5. 수업설계
        본 연구의 수업 설계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 수업 가이드(S-MAP Approach)(Kim, 2022)의 ‘자연과의 교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인드 심어주기’, ‘환경적 사고로 지각 향상하기’의 3단계에 기초하여 차시를 구성하였다. <Table 4>와 같이 총 6차시 중 1~2차시는 ‘자연과의 교감’의 단계에 기초하였으며, 3~4차시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인드 심어주기’ 단계로, 5~6차시는 ‘환경적 사고로 지각 향상하기’ 단계를 토대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업 내용은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으며, 이론학습 중심보다는 체험과 활동 위주의 디자인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감각적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 1~2차시 수업은 청소년센터 옥상정원에서 야외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디자인 교육에서 체험적 접근은 학습자가 직접 관찰하고 감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디자인 작업에서 표현의 폭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Ebbini, Genell W, 2022, p.1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수업에서도 체험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Table 4 
				
          

          
            Overview of Middle School Programs
          
          

        

        
          
            	대상
            	발달장애를 지닌 중학생
            	차시
            	총 6차시
          

          
            	주제
            	나만의 생태정원 디자인하기
          

          
            	학습목표
            	·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바이오필릭 디자인 제작 과정을 계획한 뒤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
          

          
            	차시/
주요내용
            	학습내용 및 활동
            	학습자료와
유의사항
          

          
            	1-2/6차시
‘자연과의 교감’
            	◉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란
활동1] 옥상정원에서 식물 체험
· 옥상정원에서 학생 스스로 식물 관찰하고, 미션카드로 식물 수집하기
활동2] 식물 액자 디자인
· 옥상정원에서 수집한 식물을 활용하여 ‘식물 액자 디자인’ 하기
            	PPT,
미션카드,
식물,
활동지1
          

          
            	3-4/6차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인드 심어주기’
            	◉ 화분 디자인 주제 토론
교실 공간에서 어떤 식물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화분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토론하기
[활동1] 식물 선정과 화분 디자인하기
· 어떤 식물을 키우고 싶은지 선정한 뒤, 이를 위한 화분 디자인하기
[활동2] 화분 디자인과 교실 공간 배치하기
· 화분 이름 스티커와 메시지 싸인 디자인도 완성하고, 교실공간을 고려한 화분의 위치 정하기
◉ 작품 발표
· 자신의 화분 디자인에 대해서 발표하기
            	PPT,
만들기 재료,
활동지2
          

          
            	5-6/6차시
‘환경적 사고로
지각 향상하기’
            	[활동1] 나만의 정원 디자인
· 나만의 정원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정원 공간에 식물을 배치하고, 정원에 필요한 소품도 디자인하기
◉ 나만의 정원 디자인 작품 발표 및 전시
· 자신의 정원 디자인에 대해서 발표하고 교실에 완성된 작품 전시하여 감상하기
            	PPT,
만들기 재료,
활동지3
          

        

        

        1~2차시에서는 ‘자연과의 교감’ 단계로 생태 감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옥상정원의 학습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식물을 관찰하여 오감으로 경험하고 탐색하면서 바이오필릭 디자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활동은 단계적으로 식물을 직접 관찰한 뒤 미션 카드를 활용해 식물 수집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수집한 식물로 아크릴 액자를 디자인하는 활동으로 설계하였다. 위의 수업 단계는 학생이 자연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바이오필릭 디자인 표현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차시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인드 심어주기’의 단계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활동으로 설계하였다. 수업내용으로 교실에서 식물을 키우기 위한 화분 디자인을 주제로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식물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교실 공간을 고려해 화분의 위치를 지정하게 함으로써, 디자인을 공간 맥락까지 확장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공간에 지각하는 능력과 사물의 방향에 대한 능력과 위치 파악하는 능력에서 제한을 보인다(Kang, S. & Kim, S., 2023). 공간 지각력은 다양한 방향과 거리 정보를 종합하여 공간적 관계를 판단하는 기능으로 정의되며(Park, J. et al., 2006),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실 전체 공간을 파악하고 화분 배치 위치를 학생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화분 이름을 만들어 주는 스티커 디자인과 화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메시지 싸인 디자인을 병행해서, 식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5~6차시는 ‘환경적 사고로 지각 향상하기’로 정원 디자인 활동이다. 주요 수업활동은 ‘나만의 정원 디자인’ 아이디어 생각하기, 정원공간에 식물 배치와 주변 소품 디자인이다. 작품 크기는 학생 시각 기준 전체를 원활하게 그릴 수 있는 크기로 계획해, 학생들이 세부에 집중하기보다 전체 공간 구성을 고려해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정원에서 키우고 싶은 반려식물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변 환경 소품을 디자인하며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정원디자인은 시각적 체험 이상으로 식물 형태, 질감, 향기 등 자연요소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수업 이후에도 교실에 완성 작품을 전시하여 학생들이 자연과 지속적인 정서적·인지적 상호작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4. 연구 결과
      
        4. 1.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 대상의 생태 감수성이 변화 및 교육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검사를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는 2023년 9월 수업 시작 전에 사전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사후검사는 수업 종료 시점인 10월에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 방법은 하기와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셋째, 자료가 정규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증(Shapiro-Wilk’s normality test)을 실시했다. 넷째, 발달장애가 있는 중학생의 생태 감수성이 수업 전후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 rank test)을 실시했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검증은 유의수준 .05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4. 2. 사전·사후검사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학습자의 생태감수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 평균 3.99에서 사후평균 4.54로 증가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Z=2.90, p=.004)<Table 5>. 이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감수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Figure 1>.

        
          Table 5 
				
          

          
            Pre- and post-verification results
          
          

        

        
          
            
              	변수
              	시기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Z
              	p
            

          
          
            	자연에 대한 관심
            	사전
            	19
            	3.78
            	1.04
            	3.12**
            	.002
          

          
            	사후
            	19
            	4.49
            	0.94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사전
            	19
            	4.04
            	0.87
            	2.64**
            	.008
          

          
            	사후
            	19
            	4.61
            	0.59
          

          
            	정서 안정
            	사전
            	19
            	4.01
            	0.90
            	1.69
            	.092
          

          
            	사후
            	19
            	4.43
            	1.04
          

          
            	자연에 대한 동정
연민
            	사전
            	19
            	4.15
            	0.89
            	2.23*
            	.026
          

          
            	사후
            	19
            	4.62
            	0.69
          

        

        
          
            * p<.05, ** p<.01
          

        

        

        
          
          

          Figure 1 
				
          

          
            Pre-post differences in eco-susceptibility subdomains
          
          

          

        

        Wicoxon의 부호 순위 분석 결과, ‘자연에 관한 관심’은 사전 3.78에서 사후 4.49로 증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Z=3.12, p=.002).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은 사전 4.04에서, 사후 4.61로 증가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Z=2.64, p=.008). ‘정서 안정’은 사전 4.01에서, 사후 4.43으로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론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Z=1.45, p>.05). ‘자연에 대한 동정 연민’은 사전 4.15에서, 사후 4.62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Z=2.23, p=.026).

        위의 연구결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감수성을 향상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연에 대한 관심과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그리고 자연에 대한 동정·연민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반면, 정서안정 항목은 평균점수의 상승은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안정은 지속적인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 3. 수업결과
        <Figure 2> 1~2차시의 활동은 옥상정원에서 학생들이 수집한 식물을 활용한 액자 디자인이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기보다는 단일 색상과 한 종류의 재료로 액자를 디자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액자 디자인 아이디어를 낼 때, 액자 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보다 식물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배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자폐성 장애 학생은 초기 디자인 아이디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액자 내부를 디자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수업 에서 식물을 찢고 변형하기보다 식물 자체의 원형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여 디자인했다. 이는 이전 수업시간 옥상정원에서 식물을 직접 수집해 식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ure 2 
				
          

          
            Results of Sessions 1-2(Week 1)
          
          

          

        

        1~2차시 수업 결과물(1주차)

        <Figure 3> 3~4차시는 화분 이름표와 말풍선 만들기가 주인 화분 디자인으로 진행했다. 활동하기 전에 학생들은 식물 키우기 적합한 화분 위치를 탐색하며, 교실 공간에서 식물과 함께 공생하는 의미를 생각한다. 학생들은 화분 이름표 디자인에 있어서 자신을 대입해 표현할 수 있는 동물 이름이나 좋아하는 음식 연계해 개인별 취향을 반영했다. 일부 지적장애 학생들은 식물 이름을 그대로 쓰는 단순한 명명을 사용했고, 자폐성 장애 학생은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나 시각적 표현으로 독창적으로 구성했다. 화분 말풍선에 “무럭무럭 열심히 잘 자라라”, “물을 매일 줄게”의 애정과 돌봄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사랑해”,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활동에서 학생들이 시각적 제작물을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차원을 넘어, 식물과 자신과의 정서적 교감과 또래 관계에 대한 감정 표현까지 확장시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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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of Sessions 3-4(Week 2)
          
          

          

        

        3~4주차 결과물(2주차)

        <Figure 4> 5~6차시의 ‘나만의 정원 디자인’ 활동은 정원 이름 정하기부터 식물의 구성과 공간 배치까지 정원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정원 이름을 정할 때, 지적장애 학생들은 수업에서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적 경험을 떠올리며 이름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폐성 장애 학생의 경우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반영한 이름을 정하거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독창적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완성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식물과 공간 요소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발달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간 구성과 제한된 색채 사용으로 작품을 마무리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는 발달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디자인 표현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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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of Sessions 5-6(Week 3)
          
          

          

        

        5~6주차 결과물(3주차)

        학생들이 식물을 재료매체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해 정서적 애착을 형성해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주간 수업으로 학생들은 초기에 낯설게 느꼈던 자연 재료를 점진적으로 친숙하게 다루면서 디자인을 완성했다. 특히 액자 디자인에서 학생들이 수집한 식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화분이름 스티커와 메시지 싸인 디자인 활동에서 식물과의 교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해보면, 지적장애 학생은 1주차에는 단일색상을 고집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표현에서, 2~3주차로 진행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활용해 작품을 계획하며 주도적으로 완성해 가는 변화가 있었다. 자폐성 장애 학생 경우에도 초기 자유분방한 접근에서, 아이디어 스케치에 기초해 자신의 생각을 계획적인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4. 4. 심층 인터뷰 분석
        
          4. 4. 1. 학생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자연에 대한 태도 변화와 정서적 반응 그리고 창작 활동 과정에서의 자기표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 전 자연 재료를 낯설고 다소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식물을 생명체로 느끼며 친밀하게 대하는 변화를 보였다. 한 학생은 “내가 심은 화분이 매일 자라는 게 신기하다”고 하며 식물의 성장 과정 관찰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식물이 내 친구 같아졌다”며 자연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단순한 디자인 활동을 넘어, 자연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학생들은 화분 인형에 이름을 지어주거나 말풍선에 “사랑해”, “행복”, “물을 매일 줄게”의 문구를 작성해서 식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였다. 이런 표현은 자연과의 교감으로 자기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학생의 경우 “내 정원에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자기만의 상상세계를 디자인 활동을 통해 구체화했다. 이는 학생들 자신이 디자인 활동에서 정서적 안정과 함께 감정 표현의 기회를 경험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수업 초반에는 단일색상이나 단순한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점차 아이디어 스케치를 활용해 작품을 계획하고 완성해 나갔다. 이는 학생들이 계획하며 자기표현 능력을 확장해 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폐성 장애 학생도 자유롭게 시작한 작업을 점차 구조화해 구체적인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 학습 태도를 형성해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기주도성 발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 대상 면담을 통해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자연을 생명체로 인식하게 하고, 감정 표현과 사회적 교감을 촉진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하는 데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디자인 교육에서 자연 경험과 감각적 체험을 결합하는 접근이 생태 감수성과 정서적 발달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4. 2.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을 완료한 이후 청소년센터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 4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수업 주제와 내용, 그리고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교사 4명 전원은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 재료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A 교사는 “자연환경은 관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을 함께 관찰해볼 수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답하였고, B 교사는 “자연을 이용한 수업이 촉각, 시각, 후각 등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창의성을 증진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C 교사는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줄 수 있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며, D 교사 역시 “자연 재료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 활동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감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은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A 교사는 “수업 이후에 본인의 화분에 새싹이 돋아난 걸 보고 다른 청소년들의 화분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교실 공간 안에서 화분에 대한 주제로 대화하는 등 새로운 자극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주제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다. C 교사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으며, D 교사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며, 수업을 통한 자연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인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

          교사들은 또한 본 수업이 기존 디자인 수업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D 교사는 “기존의 디자인 수업과 달리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은 자연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디자인을 강조한다는 점이 달랐으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하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으로는 두 수업 모두 창의성을 촉진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A 교사는 기존의 청소년센터 수업은 주로 소근육 운동 발달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다양한 자연 재료를 활용한 체험적 학습 기회를 장점이라 지적했다. D 교사는 또한 “창작물 완성이 목표가 아닌 환경에 대해 학생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적 효과성에 대해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활동 강화라고 응답했다. B와 C 교사는 아이디어 스케치 활동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강점이며, 이러한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중학생에게 자기표현과 함께 창의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업의 주차별로 학생들의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1주차의 옥상정원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변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식물의 모습을 해석했다. 2주차의 화분 디자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애정을 가지고 식물을 관찰하고, 자신의 화분에 대해서 또래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3주차 수업인, 정원 디자인 활동에서 자신이 경험한 자연에 대한 기억을 상기며 자신만의 정원을 계획하며, 개인적 생각과 느낌을 디자인에 담고자 하는 노력이 관찰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연에 대한 친밀함과 감각적·정서적 교감 형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학생, 교사대상 인터뷰 결과 <Table 6>과 같이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그리고 핵심 주제를 분석하였다.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은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며 감각적으로 교감하게 하며, 자연을 매개로 정서안정과 감정 표현을 확장시킨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의 창의적 자기표현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한다. 또한 교사의 교육인식 변화를 통해 본 연구의 교육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의 교육적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Summary of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핵심 주제
              

            
            
              	자연과의 관계 형성
              	자연의 관찰 경험
감각적 경험
생명체로의 인식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며
감각적으로 교감
            

            
              	정서적 반응과 표현의 확장
              	긍정적인 정서의 변화
감정의 시각적 표현
              	자연을 매개로 정서 안정과
감정표현의 확장
            

            
              	자기주도적 학습의 발달
              	계획적 아이디어 표현
아이디어의 구체화
주도적 참여
              	창의적 자기표현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향상
            

            
              	교사의 교육 인식의 변화
              	자연 중심 디자인 수업의 필요성
감각 자극의 가치
              	자연기반 디자인 수업의
교육적 필요
            

            
              	수업의 차별성과 교육효과
              	환경, 지속가능성 학습
정서, 감각 발달
자기주도성의 강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의
교육적 의미 재확인
            

          

          

        

      

    

    

  
    
      5. 논의 및 결론
      
        5. 1. 논의
        본 연구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대상 S 청소년센터에 다니는 발달장애 청소년 19명에게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ㆍ사후검사로 생태 감수성 변화에 대해서 분석했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 결과물 분석과 함께 학생과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은 통계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사전·사후 검사에서 전체의 평균 점수는 사전 3.99에서 사후 4.54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Z=2.90, p=.004), 이는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뜻한다. 하위 영역 분석에서도 ‘자연에 관한 관심’(3.78→4.49, Z=3.12, p=.002),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4.04→4.61, Z=2.64, p=.008), ‘자연에 대한 동정·연민’(4.15→4.62, Z=2.23, p=.026)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반면 ‘정서 안정’(4.01→4.43)은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장기적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디자인 결과물에서도 생태 감수성 향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수업 초기에는 단순한 색상과 재료 사용으로 제한된 행동을 보였으나, 수업 이 진행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에 기초해 자신의 작품을 계획하고, 다양한 식물과 소품을 조합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표현까지 발전시켰다. 특히 화분 디자인에서 학생들이 식물 이름표를 붙이고 “무럭무럭 자라라”, “사랑해”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을 보아 식물을 생명체로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원 디자인 활동에서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이름짓기와 식물 배치로 공간을 지각하고 표현을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생 인터뷰에서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초반은 식물 외형을 단순하게 관찰하는 수준이었다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식물에 애착이 형성되고, 이를 매개로 또래와의 정서적·사회적 교류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자연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창의적 자기표현과 자기주도적 학습까지 확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교사 심층 인터뷰 결과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감각적 자극과 창의성 증진, 환경 인식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은 자연 경험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감각적·정서적 자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교육인식 변화를 통해 본 연구의 교육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의 교육적 의미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심미적 체험’의 향상은 청소년의 환경 인식을 고양시켰다고 한 윤세희(Yoon, 2023)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식물과 교감하며 자연을 삶의 일부로 재인식하는 태도 변화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동정·연민’의 증가는 자연 체험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친환경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박현정과 이지은(Park & Lee, 2020)의 연구와도 연결되는데, 이는 학생들이 화분 디자인 활동에서 식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돌봄의 메시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생태전환교육이 발달장애 학생의 인지·정서 발달을 촉진한다고 한 정귀현과 최동선(Jung & Choi, 2012)의 연구, 원예활동이 심리적 안정과 다감각 발달에 기여한다고 밝힌 곽희정과 채미경(Kwak & Chae, 2018)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이 단순히 자연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서적 교감과 자기표현 그리고 또래와의 교류까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긍정적 발달 효과가 디자인 활동을 매개로 다층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연구가 주로 환경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 활동은 공간 지각과 시각적 의사소통, 자기표현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즉,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재확인하면서도,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디자인 활동에 기초한 생태 감수성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학문적 의미와 확장성을 갖는다.

      

      
        5.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의 생태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하위영역별로 ‘자연에 관한 관심’,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자연에 대한 동정·연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 안정’은 향상되었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있어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이 생태 감수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 실기 작품 분석과 교사대상 심층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이 수업 과정에서 자연을 생명체로 인식하며 애착을 형성했으며, 창의적 표현과 함께 상호작용 기회가 확장되었다. 교사들 또한 본 수업이 학생들의 감각 발달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교육적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연체험 활동에 기초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연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며 디자인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단일집단 대상의 연구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조집단을 추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는 주로 경도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양한 장애 정도와 학습자의 학교급을 포괄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단기간 진행되어 정서 안정과 같은 심층적 요인의 변화연구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발달장애를 학습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바이오필릭 디자인 수업 개발과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미술교육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태·환경교육과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을 더욱 폭넓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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